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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기름때와 함께 사회적 격차도 씻겨낸다”
- 공공상생연대기금, 창원산단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한다

□  재단법인  공공상생연대기금(이사장  이병훈)이  제조업  종사  노동자들의  건강한  노동환경을 

마련하기 위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작업복 세탁소를 건립한다.

○  공공상생연대기금은  9 일  서울  청운동  재단  사무실에서  협약식을  열고  창원지역자활센터와 

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관련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.  재단은 해당 사업을 통해 

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.

○  창원지역자활센터는  창원시  저소득  주민을  대상으로  세탁  일자리  제공을  통해  자활을  돕는 

깔끄미사업단을 포함하여 총 13 개의 사업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 관으로,  양질의  일자리 

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에 주최한 재단 공모전에 세탁소 건립 사업을 응모해 

수상한 바 있다. 

□  2017 년 통계에 따르면 창원시 산업단지의 제조업 관련 중소사업장 약  1,500 곳에서  3 만여 

명의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

○ 그러나 자체적으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·거대규모 사업장과 달리,  이들 중소사업장 

노동자들은 개개인이 각자 작업복을 세탁하고 있는 실정이다.  이로 인해 과다한 비용 부담 및 

가정 내 세탁으로 인한 분진 등의 교차오염이 문제로 대두된다.

□ 재단은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상생의 첫걸음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‘노동자 작업복 

세탁소 설치 사업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. 공공상생연대기금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세탁기·스팀 

건조기·가스보일러 등 총 1 억원 규모의 장비구입비를 지원한다.

○ 이병훈 이사장은 “청결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”라면서 , “노동자들의 

묵은  기름때와  함께  대기업·중소사업장  사이의  사회적  격차도  함께  씻겨가기를  기대한다”고 



말했다.

□  한편  공공상생연대기금은  공공기관  성과연봉제의  폐기  이후  공공기관  노동자들이  인센티브를 

자발적으로 출연하여  2017 년  12 월 설립된 공익재단으로,  최근 ▲직장 괴롭힘 해결을 위한 

사업(직장갑질 119) ▲방송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사업(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) 등 다방면에서 

공익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. 



[붙임] 『상생과 연대를 위한 “창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사업” 협약식』 사진 


